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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총 외환보유액 감소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 수입 대비 충분            

—분석가  

February 10, 2025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의 총 국제준비금(GIR)이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중앙은행이 지난주 말                  

발표했지만, 이는 국가의 지급 계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신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 분석가는        

지적했다. 특히, GIR이 16개월 연속 1,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는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금 보유량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GIR이 7.3개월치 수입을 충당할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기준인 3~4개월분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지난 금요일 발표한 2025년 1월 말 기준 GIR 데이터에 따르면, 총 보유액은 1,030억             

달러로, 2024년 12월 말의 1,063억 달러에서 감소했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과 해당 기간                

동안의 국가 부채 상환이 필리핀의 GIR을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BSP의 GIR 보고서에 대한 별도 기사 참조). 

리카포트는 “총 국제준비금(GIR)은 정부의 외채 만기 상환 및 기타 외화 표시 채무의 일부 순지급  
이후 감소했다... 미 달러화 변동성에 따른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순 외환 운영이 이루어졌으나,        
세계 금 가격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면서 BSP의 금 보유량이 2020년 8월 이후 4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이를 일부 상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총 국제준비금(GIR)이 7.3개월치 수입을 충당할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 이후 2년 만의 최저치이자 2024년 9월의           

8.1개월에서 줄어든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 기준인 3~4개월분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000억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카포트는 또한 “이는 국가의 대외 건전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팬데믹 이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투자등급 대비 1~3단계                 

높은 필리핀의 양호한 신용등급을 지속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gross-foreign-reserves-down-but-way-above-global-standard-import-cover-analyst/ 

리카포트는 2025년 1월 말에 정부가 추가로 조달한 3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상업 차입이 향후 총              
국제준비금(GI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자금이 2025년 2월  
데이터에 반영될 수 있으며, 국가의 국제수지 및 GIR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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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 견조한 연간 실적에도 11월에 20% 감소                                                

February 10, 2025 | Jean Mangaluz   | The Philippine Star 

This photo shows a picture of U.S. 
Dollars.   
                    Star/ Edd  Gumban, file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4년 11월 9억 1백만 달러로 감소했다고 중앙은행이                

2월 10일 월요일에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에 기록된 11억 달러의 순유입에서 19.8% 감소한 수치입니다,”라고 BSP는 성명에서 밝혔다. 

 

채권 투자에 대한 순투자는 7억 9백만 달러로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9억 6천 4백만 달러에서 17.9% 하락한                 

것이다. 재투자된 수익을 제외한 자본금 투자도 58.9% 급감하여 3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재투자된 수익은 7천4백만 달러로 안정세를 보였다. 
 

주요 투자국. 일본은 11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잡았으며, 전체 FDI의 49%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은 24%, 싱가포르는 17%를 기록했다. 

제조업: 49% 

부동산: 25% 

금융 및 보험: 9% 

행정 및 지원 서비스 산업: 5% 

기타: 12%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서 부동산 산업의 비중은 더 적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별 FDI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72% 

    부동산: 12% 

    도소매업: 4% 

     기타: 12%  

 
연간 누적 실적. 11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023년 같은 기간의 82억 달러에서 4.4% 증가
한 86억 달러를 기록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2/10/2420576/philippines-fdi-drops-20-november-despite-strong-year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일본과 영국은 각각 전체 투자액의 39%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10%, 싱가포르는 5%를 기록했다. 
 

산업별 비율.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각 산업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선도   

 February 10, 2025 | Philippine News Agency 

(Azertac photo)  

바쿠 – 2024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18.3%를 차지하고        

연간 20% 이상 성장했다고 베트남 뉴스통신(VNA)이 보도했다. 이는 베트남의 전체 GDP 성장률보다 세 배                 

빠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정보통신부(MIC)는 베트남이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고했다. 

 

베트남은 유엔 전자정부 개발지수(EGDI)에서 15계단 상승해 193개국 중 7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매우 높은"          

전자정부 개발지수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된 첫 번째 사례이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3764 

통신법 및 데이터법 개정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은 데이터 독점화 문제를 해결하며, 디지털 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정보기술 투자 및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소셜 미디어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베트남이 온라인 사기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AZERTAC)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287/jean-mangal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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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A, 전자 산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                                                                                                          
February 10, 2025  |  Janine Alexis Miguel |  The Manila Times 

정부의 규제 간소화 개혁이 이제 반도체 산업과 함께 이주 노동자 및 조선업을 포함한다고 반부패청(ARTA)이 밝혔다. 
 

ARTA의 에르네스토 페레즈 장관은 이번 개혁이 반도체 산업을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레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이주 노동자, 조선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 산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2024년 필리핀의 최대 수출품이었다. 전자 제품은 지난해 12월에 28억 달러, 즉 총 수출의 49.6%를 차지했다. ARTA는 정부 서비스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규제 효율성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ARTA는 중앙 비즈니스 포털을 운영 중이며, 이는 비즈니스 등록 절차를 13단계, 33일에서 6단계, 3일로 단축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출시 이후 59,095개의 기업 등록을 지원했고, 16,257명의 신규 창업자를 승인했다. 
 

페레즈 장관은 ARTA의 디지털화 노력 덕분에 1,203개의 지방 정부 단위(LGU)가 비즈니스 허가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전자 비즈니스                              

원스톱샵(eBOSS)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명령(EO) 32는 통신 인프라 승인 시간을 255~300일에서 59일로 대폭 단축했다. 
 
올해 ARTA는 광업 및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더 많은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페레즈 장관은 디지털화와 규제 간소화가 필리핀을 투자 및 비즈니스의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드는 데 핵심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                        

시스템이 느리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2/10/business/top-business/arta-to-cut-red-tape-in-electronics-sector/2052656 

NEDA, 성장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February 10, 2025  |   John Victor D. Ordoñez  |  BusinessWorld 

PHILIPPINE STAR /EDD                  
GUMBAN  

국가 경제 개발청(NEDA)은 월요일, 올해 6-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NEDA의 로즈마리 G. 에디용 차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성장 목표를 조정하기                    

전에 많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는 연료 가격을 낮추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목표가 수정될지 여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발 예산 조정 위원회(DBCC)는 올해 첫 회의를 3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5.6%로, 정부의 수정된 6-6.5%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산 부장관 아메나 F. 판간다만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성장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장관 랄프 G. 렉토는 이전에 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6-6.5%의 GDP 성장 목표는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디용 차관은 필리핀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미국에 대한 대체 수출 원천으로 자국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미국으로의 수출 대체 원천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영어와 필리핀어를 혼합해 말했다. 
 

"우리는 지역 자유무역협정(RFTA)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가 아마도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우리가 진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이를 보류했으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NEDA 차관은 마닐라가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분야를 강화하여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he-nation/2025/02/10/652412/neda-monitoring-risks-to-growth/ 

https://www.manilatimes.net/author/janine-alexis-mig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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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올해 성장 목표 하단 도달 가능성                                                                                                 
February 11, 2025  |  L.M.J.C. Jocson |  Malaya Business Insight 

Colorful flower arrangements are 
displayed ahead of Valentine’s Day 
at a stall in Cubao, Quezon City, 
Feb. 9, 2025.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필리핀 경제는 올해 정부의 6-8% 성장 목표 하단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Capital Economics가 밝혔다. 

 

보고서에서 "우리의 예측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으로, 느슨한 통화정책이 수출                

부진과 긴축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Capital Economics는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6%, 내년에는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두 

수치는 모두 2025-2026년 정부의 6-8% 목표 범위 내에 있다. 

 

2024년에는 GDP가 5.6% 성장하여 정부의 6-6.5% 목표를 밑돌았다. 

 

"강하고 꾸준한 성장은 향후 몇 달 동안 통화 완화가 점진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을                              

지지합니다."라고 Capital Economics는 말했다. 

Capital Economics는 올해 필리핀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 ng Pilipinas(BSP)가 총 10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SP 총재인 Eli M. Remolona Jr.는 금리를 총 50bp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75bp 또는 100bp의 금리 인하는 다소 "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Capital Economics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언급하며, 향후 몇 달 동안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apital Economics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3.2%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에는 2.9%로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았다. 

 

"식료품 가격 상승률의 완화와 교통비 상승률 하락이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Capital Economics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11/652460/phl-may-hit-low-end-of-growth-target-this-year/ 

사진으로 보기: 관광부(DOT) 장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가 2월 4일 화요일 DOT 사무실에서 필리핀 외국 상공회의소 연합(JFC) 회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관광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우선사항을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2024 공항 정책 보고서 전달과 블루 이코노미 법안 및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 헌장 개정과 같은 관광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조치들에 대한 최신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Cont. page 5] 

JFC와 관광부 회의                                                                                                                                   
February 08, 2025  |  DOT Office |  Official Facebook Page of the Department of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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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필리핀을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전반적인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DOT와 JFC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프라스코 장관은 JFC 회원들이 각자의 지역 내에서 관광 대사로서 활동하여 필리핀을 최상위 여행지로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JFC를 대표하여 참석한 인물들로는 조셉 움 한국 상공회의소(KCCP) 회장, 로버트 최 KCCP 부회장, 줄리안 페인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 플로리안 고틴 유럽 상공회의소(ECCP) 전무이사, 브루스 윈턴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이사, 노부오 후지이 일본 상공회의소 부회장,                

케이티 스턴츠 아랑카다 필리핀 프로젝트 디렉터, 마놀리토 "매닉스" 마날로 ECCP 항공위원회 공동위원장, 사라 고메즈 아랑카다 필리핀 보조금 및 

연구 매니저, 로메 귀나 AmCham 관광 산업 개발 전문가 등이 있었습니다. 프라스코 장관과 함께 참석한 DOT의 인물들로는 마이라 파즈                           

발데로사-아부바카르 차관, 페르디난드 "코코이" 주마파오 차관, 샤를린 바틴 보조차관, 글렌 앨버트 오캄포 이사, 아주세나 팔루그나 이사,                       

파울로 툭방 이사, 프란세스 빌라리노 수석행정보좌관이었습니다.  

 
#LoveThePhilippines #BagongPilipinas  
 
Photo Credits: Official Facebook Page  of the Department of Tourism  

JFC와 관광부 회의                                                                                                                                   

[Cont. from page 4]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Source: Official Facebook Page of the Department of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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